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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지난 2003년에 발생한 철도역사의 화재사고는 365명의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철도역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의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화재 등의 대규모 긴급상황 발생시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행자의 대피행태에 기반하여 안전한 대피동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R&D 철도역사 안전관리 자동화 기술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화재·테러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동작·표출되는 대피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

구이다. 고객의 보행행태를 평상시의 이동 보행행태와 긴급상황 시 대피행태로 구분하고 대피 시 

보이는 보행자의 행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어 : 철도역사 안전관리, 화재, 대피행태, 보행행동

1. 서 론

지난 2003년에 발생한 철도역사의 화재사고

는 365명의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철도역사

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의 인구집중

유발시설로서 화재 등의 대규모 긴급상황 발

생 시 그 피해규모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행자의 대피행태에 근거하여 안전

한 대피경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

구는 국가R&D 철도역사 안전관리 자동화 기

술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화재·테러 등의 긴

급상황 발생 시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동

작·표출되는 대피경로를 설정하기 위한 기

초연구이다. 철도역사 내 긴급상황 시의 고

객들의 대피행태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고객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철도역사 대피경로와 안전매뉴얼을 마

련하고자 하였다. 동물행태학에 근거하여 인

간의 대피행동이 동물의 본능적 생존행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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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이 있음을 가정하고, 고객의 보행행태를 

평상시의 역사 이동 보행행태와 긴급상황 시 

대피행태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2. 보행자의 보행행태

2.1 본능적·지적 보행행태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실제 이동형태는 Fig. 

1과 같이 임의성을 가지고 움직이나, 그 

안에서도 집단이 형성되며 규칙적이 이동 

패턴이 동반된다. 집단에서 분리되었을 경우 

불안함을 느끼고 최초 보행자를 따라가려는 

심리적 보행패턴이라 볼 수 있겠다. 이는 

본능적 요인에 의한 행동이거나 학습에 의한 

지능적 행동일 수 있다. 지적보행과 본능적 

보행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나, 본 

연구는 긴급상황 시 고객의 보행행태에 

근거한 대피경로를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보행에 위협을 주는 상황을 기준으로 본능적 

행동과 지적행동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본능적 보행은 화재와 같은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목적지가 삭제되고 이동 

경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동행태이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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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은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 본능적 

보행을 제외한 모든 이동행태로 정의하였다. 

Fig. 1 General Pedestrian Behavior

2.2 보행자의 대피행동

보행자의 본능적 대피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없으므로 선행연구를 통하여 

동물들의 본능적 행동패턴과 유사한 점이 

있음을 가정하였다. 본능적 이동행태를 대피 

행동으로 가정하였을 때, 동물의 대피행동 

패턴과 유사점은 다음 세 가지 유형이다.

첫 번째, 위험상황이 발생한 경우 집단적 

대피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최초로 이동하는 

보행자를 따르는 빠른 직선 보행(Fast & 

Straight)이다. 이러한 경우 대피동선은 

최단거리이며, 단일 직선방향으로 나타난다. 

펭귄이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앞에 

있는 펭귄을 따라 빠르게 직진하여 이동하는 

패턴과 유사하다.

두 번째, 긴급 시 경로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서 있는 보행정지(불능) 

상태이다. 다수로 인해 보행이 가로 막혀 

정지상태가 되는 보행과는 달리 주변 이동과 

관계없이 정지한다. 이는 개구리가 뱀을 

만났을 때 도망치지 못하고 얼어버리는 

(Freezy) 행동과 유사하다.

세 번째, 대피경로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공간을 움직이는 

행동이다. 지속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나 대피 

경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간적으로 

이동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빠른 대피보행과 

보행정지의 중간상태로 볼 수 있다. 물고기 

떼가 상어를 맞닥뜨렸을 때 경로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상태(Hesitating & 

Tizzy)와 유사하다.     

Table. 1 Animal Behavior when Escaping from predator

3. 결 론

분류된 보행자 대피행태 특성은 긴급상황 

발생 시 대피행태를 설명하는 통행 발생단계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철도역사 공간구조와 

발화지점에 따른 최적경로 도출연구를 접목

하여 안전관리 시스템의 대피경로 시뮬레이

션 개발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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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avior Situation Pattern

Fast & 
Straight

Fish escaping from Shark

Freezy

Penguin escaping from Sea lion

Hesitate & 
Tizzy

Frog escaping from Snake


